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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서비스 개혁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

로 놀라운 만한 일이다. 이 논쟁이 올해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 한창인 것을 보면, 그

놀라움은 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가 잠잠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쇠고기 수입 논의 때

문에 한 발 물러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회단체와 정부 사이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둘

러싸고 한 바탕 겨룸이 있었음은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혁은 잠시 논의가 중단되

었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시일에 다시 부상할지도 모르는 주제임이 명확하다. 이번 호에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3개국의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면서 3개국을 동시에 비교해 보

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의료서비스 개혁이 국내에서 휴화산과 같이 잠시 쉬는 듯해 보이나 속에

서 끓어오르고 있는 주제라는 점이다.

최근 신문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말고도 건강보험과 관련

한 기사로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2,400억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2,500억, 내년에는 무려 1조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식은 어떠하든 시장적 요소를 건강보험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개선방향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번 호 김주영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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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으면서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지출비중은 OECD 회원

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모순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령사회로 어떠한 나라보

다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의 상승은 현실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야 한다. 이처럼 의료비 가계부담이 높다는 사실에서 볼 때, 한국의 건강보험은 실제로“적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에 더 가깝다고 할 수”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건

강보험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8할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며, 3~9

인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의 절반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

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우리의 경우에도“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3월)“ 결과

에 따르면, 정규직의 76.6%와 비정규직의 41.8%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완

전히 배제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통계의 해석은 조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계로부터 보편

적인 의료서비스의 혜택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함을 환기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의료서비스의 비용효율성(cost-effectiveness)을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

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우리의 제도가 가진 강점을

그대로 살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 보편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것인

가? 어찌 보면 쌍곡선과 같아 보이는 이 두 문제의 해결에 이번 호의 기획특집이 조그만 실마리

라도 제공하는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된다면, 이 특집이 가지는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독자의

뜨거우면서도 건강한 반응을 기대해 본다.


